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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,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

사업 현장 점검

- 29일(월),‘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’사업 현장 찾아 성공적  

 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논의 

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(위원장 이태손)가 4월 29일(월), 민선 8기 

핵심 공약사업인 ‘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’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

는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지를 찾아 경관보행교 조성지 등 주

요 현장을 점검했다.

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인 디

아크를 중심으로 주변의 달성습지, 대명유수지 등 주요 생태문화․관광

자원을 연계하여 일대를 관광 명소화하고자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

하고 있는 사업이다.

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사업의 핵심인 경관보행교 설치 예정지에서 사업

의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 받고, 리모델링이 예정된 디아크 문화관 내

부를 둘러본 뒤, 대구시 관계자들과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.

위원들은 “보행교는 구조적인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, 미관상으로도 

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려한 디자인을 고민하여 랜드마크 역할을 할 

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”며, “최근 20여 년간 260억 원을 들여 어

렵게 복원한 달성습지의 생태 훼손에 대해 환경단체의 우려가 있는데,



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”라고 의견을 밝혔다.

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(달서구4)은 “보행교가 사업의 핵심이지만, 주변 

달성습지, 화원관광지, 대명유수지 등 주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관광 

활성화가 이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”이라며, 앞으로 의회와 같이 

논의하여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길 

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한편,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되며 국

가와 대구시가 절반씩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다. 디아크 문화관에서 금호

강을 가로지르는 428m 길이의 경관보행교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

이며, 그 밖에 문화광장, 갈대원 조성 등 조경시설의 설치도 계획하고 

있다. 오는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, 2026년 

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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